
금강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회의록
일시 : 2009. 4. 21(화) 13:00-14:00 / 장소 : 금강대학교 대회의실

< 참석자 : 이운영위원장(단장), 서문성위원, 김창남위원, 최기표위원, 최병학위원,  

이상 5명 >

< 배석자 : 서문성 감사, 강형규, 권정만 산학협력단 직원 이상 3명 >

이운영위원장(단장) : 지금부터 금강대학교 산학협력단 2008학년도 결산에 대한 

심의에 대한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

< 간단한 의장의 인사말씀 후 본 회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>

권정만 산학협력단 직원 : 2008학년도 결산은 나누어드린 자료(결산자료)와 같

으며, 실질적은 운영은 산학협력단 관리운영비, 이자수익, 그리고 학진 등 보조금

에 의한 연구비 등의 연구비 관리 집행이 대부분입니다.

< 권정만 산학협력단 직원의 금강대학교 산학협력단 2008학년도 결산에 대한 설

명 >

이운영위원장(단장) : 의견이나 자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. 먼저 

학진의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에 이번년도에도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상승해서 

연구비 간접경비가 15%까지 증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이점, 먼저 여러 

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며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

김창남위원 : 산학협력단의 경우 이번에는 HK사업와 울너사업 등 큰 연구사업이 

발생하여 힘들겠지만, 연구비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

다.

최병학위원 : 일반관리로 너무 적은 돈을 지출이 있었는 듯 합니다. 향후 좋은 사

업을 계획하여 잘 운영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최기표위원 : 연구비 수주를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단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

책이라든지,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

최병학위원 : 산학협력단의 경우 연구비관리와 이자수익, 그리고 매우 적은 관리

운영비지출만으로 되어 사안이 매우 단순함으로 별이견이 없습니다.

서문성감사 : 감사로써 간단한 언급을 하겠습니다. 추후 산학협력단 결산 감사를 

별도로 하겠지만, 연구비관리 등에 너무 많은 초점이 맞춰 본교의 특성상의 문제

도 있겠지만, 산학협력활성화 등에 관한 산학협력고유사업에 부진을 면하지 못하



고 있는 점이 이점을 항상 상기하고 향후 산학협력단 운영에도 노력을 경주해야 

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.

이운영위원장(단장) : 다른 위원님들도 최병학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?

위원전원 : 네 !

이운영위원장(단장) : 별이견이 없다면 향후 연구비 집행 투명성과 및 이자수익의 

확대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금강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

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

<의장의 폐회 선언과 함께 회의를 마친다.>


